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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환경문제와 폐기물 정책에 관한 시론적 연구*

박 순 애(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북한의 인구, 자연환경, 산업구조 등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폐기

물과 환경오염의 유형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발간된 연

구보고서와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 폐기물의 현황과 제도 및 정책을 파악한 후,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환경정책이라는 큰 틀 내에서 페기물관리가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실효

성을 가진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법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을 채택하면서부터이고, 

그 이후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구해 왔다. 북한은 1995년 10월 총5장 55조

로 되어 있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제정하면서, 환경보호법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지와는 별개로 외국으로부터 생활 및 산업 폐기물을 수입해서 매립하고, 

1997년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을 수입하려고 했던 사실은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북한은 총체적으로 경제와 산업발

달 수준이 낮아 환경오염 및 예방에 대한 실천적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

화학공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 폐기물 등이 특정 처리시설이나 여과장치 없

이 방치･배출되고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및 한국은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폐기물관리 정책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북한, 폐기물, 환경정책 

1)

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국가의 중요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사업(2005~2006)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남북한의 환경정책 비교 및 통
일 후의 통합환경정책비전 개발｣ 보고서의 “북한의 폐기물정책”을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탈북자인터뷰
와 자료정리에 도움을 준 최준호, 박재현 조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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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는 핵문제, 기아나 인권문제에 비해 비교적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이 사

실이다. 특히 폐쇄적인 외교정책으로 인해 환경정책이나 이를 관장하는 기구가 제대로 활동

하는지,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통로는 부재하였다. 

다만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을 비롯한 각종 환경기구 등의 연구 및 조사결과를 통해서 나

타난 것과 같이, 일찍이 시작된 중화학 공장의 건설과 탄광, 철광 등의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지역은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산업공해가 그 연혁

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제 강점기부터 흥남비료공장 등 중화학공업단지의 건설과 

광산 자원의 무질서한 개발 등으로 70년대에는 산업공해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최

선화, 2000). 또한 중공업을 비롯한 채취공업과 군수산업과의 긴밀한 연계성으로 인해 산업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였을 것이며, 특히 광물을 정광(精鑛)하는 처리과정의 후진성 및 폐수

처리시설이나 정화시설의 부재로 토양과 수질오염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정회성 외, 

1996)1). 

더욱이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외화부족으로 1993년 말부터 프랑스, 중국, 독일, 영국, 오

스트리아, 스위스로부터 수만 톤의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 1990년부터 8년간 일본으로부터 알루미늄 제련과정에서 나오는 공해물질 5만 1

천 톤을 수입했으며2), 1997년에는 대만과의 비밀계약을 통해 고준위가 포함된 원자력 핵폐

기물 20만 배럴을 반입하려고 시도하다 한국 환경단체를 포함한 국제적 반대여론에 부딪혀 

좌절하였다(동아일보, 2000. 7. 27). 물론 북한은 1986년, 환경보호를 국가와 인민의 중요 책

무로 규정하고 자연환경보존대책, 환경오염 방지대책, 환경문제를 관장하기 위한 조직구성, 

그리고 환경훼손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 등을 포함한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다(박상철･김
창규, 1995). 그러나 현재 북한의 산업체제나 경제현실 등을 고려할 때 환경정책이 제대로 작

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있는 각종 생활 및 산

업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

한 각종 유해 폐기물이 도시 및 농촌지역을 비롯하여 산간오지 등에 매립 또는 방치된다면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는 곧 환경오염의 끊임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1) 그러나 대도시가 발달하지 않았고 소득수준이 낮아 도시하수, 생활폐기물, 자동차 배기가스 등 생활환경 오
염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정회성 외 1996).

2) 알루미늄을 정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회는 물과 섞이면 섭씨 2천도 이상의 고열과 다량의 암모니아가
스를 내뿜어 토양과 수질을 크게 오염시킨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야적에 따른 화재와 악취 등 심각한 공해
문제를 일으켰다. 이것을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우선 암모니아가스를 제거한 뒤 완벽하게 방수 처리된 곳에 
매립하여야 한다(서울신문, 1998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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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기, 수질, 토질오염 등을 비롯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

을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주의 정책으로 폐기물관리에 대한 공식적인 자

료나 정보수집이 용이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인구, 자연환경, 산업구조 등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폐기물과 환경오염의 유형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와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와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 폐기물의 현

황과 제도 및 정책을 파악한 후,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조사

를 토대로 북한의 폐기물 정책이 추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폐기물 정책에 대한 남북한 협

력방안 등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Ⅱ. 북한의 일반적 현황 

북한의 시대별 인구, 산업, 에너지소비구조 등 일반적 사회현황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가 폐기물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지 추정해 보고자 한다. <표 

1>은 북한의 시대별 인구구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북한의 인구구조

연 도
총인구(만명)

성비 (여자 100명당 

남자수) 인구밀도

(명/㎢)

연령별 인구비

(15세미만/15~64세/

65세이상)

농가인구비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1970 3,224.1 1,490.5 102.4 89.8 122.1 38.0/58.9/3.1 44.7 40.5

1980 3,812.4 1,762.2 101.8 92.7 144.3 34.7/62.0/3.3 28.4 38.2

1990 4,286.9 2,022.1 101.3 94.8 164.7 26.6/68.8/4.6 15.5 37.8

1995 4,509.3 2,154.3 101.4 95.4 175.5 26.7/67.7/5.6 10.8 36.5

2000 4,700.8 2,217.5 101.4 96.3 180.6 25.3/68.2/6.5 8.6 36.8

2002 4,761.5 2,236.9 101.5 96.5 181.7 24.3/68.6/7.1 7.5 36.8

2003 4,784.9 2,252.2 101.5 96.6 182.9 24.1/68.3/7.6 7.4 36.8

2004 4,808.2 2,270.9 101.6 96.7 184.4 23.7/68.3/8.0 7.1 36.8

2007 4,829,7 2,330,1 101.0 93.0 193.3 23.3/68.1/8.5 7.1 36.8

자료: 통계청,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미국중앙정보국,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0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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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구는 1970년 1천 4백만 여명에서 2007년 3천 3백만 여명으로 연평균 약 2.1% 내

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15세 미만의 아동인구는 줄어들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소폭으로 증가하여 남한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총 인구 중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6.8%로, 여전히 농업비중이 크다

고 볼 수 있다. 총인구와 인구밀도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가구 중 농가인구가 차

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대부분은 70년대의 남한과 마찬가지로 

농업생산을 위한 비료나 가축사료로 재활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4장에서 논의될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식량부족과 경제난 등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매우 적은 양이며 대부분은 가축, 토지, 생활에너지 등의 용도로 재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표 2> 북한의 국민총소득(GNI)과 경제성장률

구 분
인구(천명) 명목GNI(조원) 1인당GNI(만원) 경제성장률(%)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1990 20,221 42,869 16.4 186.6 81.1 435.2 -3.7 9.2

1991 20,495 43,296 16.8 225.7 81.8 521.2 -3.5 9.4

1992 20,798 43,748 16.5 257.1 79.1 587.7 -6 5.9

1993 21,123 44,195 16.5 290.1 77.8 656.4 -4.2 6.1

1994 21,353 44,642 17 339.4 79.7 760.1 -2.1 8.5

1995 21,543 45,093 17.2 397.5 79.7 881.5 -4.1 9.2

1996 21,684 45,525 17.2 446.9 79.6 981.6 -3.6 7

1997 21,810 45,954 16.8 488.5 77.1 1,063.0 -6.3 4.7

1998 21,942 46,287 17.6 476.2 80.2 1,028.9 -1.1 -6.9

1999 22,082 46,617 18.8 523.4 84.9 1,122.6 6.2 9.5

2000 22,175 47,008 19 576.2 85.6 1,225.7 1.3 8.5

2001 22,253 47,343 20.3 621 91.2 1,311.5 3.7 3.8

2002 22,369 47,640 21.3 685.1 95.4 1,438.8 1.2 7

2003 22,522 47,925 21.9 725.4 97.4 1,516.1 1.8 3.1

2004 22,709 48,082 23.8 779.5 104.7 1,621.1 2.2 4.6

2005 22,928 48,138 24.8 805.9 108.1 1,681.0 3.8 4.2

2006 23,079 48,297 24.4 847.9 105.8 1,756.0 -1.1 5

자료: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http://www.bok.or.kr/index.jsp). 07. 12. 20. 

<표 2>에서 보듯이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1997~2005년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

으며 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각종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또한 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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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북한 경제는 2006년을 제외하고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세 가지 곤란(亂)에 처해 있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외화난, 식량난3), 에너지난 등의 경제난이고, 두 번째는 국제경쟁력 저하, 근로

의욕 저하, 기술수준 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이고, 마지막은 열악한 생활 환경조건, 기계설

비의 낙후성, 품질 저하와 부품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라고 한다(남성욱, 2001).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남한의 각종 대북 원조와 경제지원사업은 건축 및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을 급

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이를 안전하게 매립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시설의 부족으

로 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북한의 에너지 소비구조(단위: %)

연 도
석  탄 석  유 수  력 원자력 액화천연가스 기   타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1970 29.6 72.5 47.2 4.2 1.6 13.3 - - - - 21.6 10.0

1980 30.1 72.0 61.1 10.0 1.1 12.6  2.0 - - -  5.7  5.3

1990 26.2 69.2 53.8 10.5 1.7 15.7 14.2 - 3.2 -  0.9  4.7

1995 18.7 68.6 62.5  6.4 0.9 20.5 11.1 - 6.1 -  0.7  4.6

2000 22.3 71.7 52.0 7.1 0.7 16.2 14.1 - 9.8 -  1.1  5.0

2002 23.5 70.0 49.1 8.0 0.6 17.0 14.3 - 11.1 -  1.4  5.0

2003 23.8 69.3 47.6 7.6 0.8 18.2 15.1 - 11.2 -  1.5  4.9

2004 24.1 69.0 45.7 7.4 0.7 18.9 14.8 - 12.9 - 1.8  4.7

2005 24.0 70.2 44.4 6.0 0.6 19.2 16.1 - 13.3 - 1.7 4.6

자료: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정보원

 

2005년 현재 북한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살펴보면, 석탄이 70.0%(남한 24.0%)로 다른 자원

보다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1990년 중반부터 남한은 석탄의 비중이 줄고 

3) 북한 식량 수급량 추이 현황(단위: 만톤)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요량 650 658 667 672 673 670 639 650 606 613 626 632 639 645
공급량 443 427 388 413 345 369 349 389 422 359 395 413 425 431
자료: 통계청(2006)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6 재인용

4) 북한의 전력공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먼저 수력발전소의 경우 산림 황폐화에 따른 수자원의 감
소, 기존 수력발전소의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가동률이 낮고 계절에 따라 전력생산의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며, 화력발전소의 경우도 주된 연료인 석탄 생산과 수송이 한계에 도달하여 발전소의 가동률이 저조하
다는 점이다. 더욱이 송･배전체계의 불합리로 누전율이 높고 전압이 고르지 못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낙
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통일원, 2000, p.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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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석탄에 많은 부분을 의

존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북한의 주요 산업지구 분포

구분 중심도시 특화공업
입지조건

자원 전력 공업용수

평양

공업지구

평양, 남포, 대안, 

송림, 사리원

전기전자,정밀기계,철

강,조선,판유리,방직, 

식료

평양남북부 무연탄, 

승호지역의 석회석, 

은율의 철강

수풍 미림, 북창 

평양, 남포 순천
대동강

청진

공업지구

청진, 나진,

은덕, 선봉,

나남, 고무산

제철, 제강, 기계. 

조선, 화학, 시멘트

무산철강,

아오지 유연탄,

부령, 회령 석회석

허천강 수력,

웅기, 청진 화력
두만강, 서두수

함흥

공업지구
함흥

각종화학공업,

비료, 제련, 기계

고원 탄전,

만덕, 운포석 회석

장진강, 

부전강수력, 함흥 

화력

성천강

김책

공업지구
김책, 단천, 길주

제강, 화학, 제련,

조선, 내화물, 펄프, 

제지, 합판

개마고원 임산자원,

함북남부 탄전의 

마그네사이트,

검덕, 천남의 아연

허천강, 내중리 

수력

어랑천, 길주, 

남대천

원산

공업지구
원산, 문천

기계, 조선, 제련,

시멘트

고원 탄전,

천내리의 석회석

금강산 수력,

장진강 수력
용홍강

신의주

공업지구
신의주, 용암포

화학, 섬유, 제지,

방직기계, 조선
신도갈대

수풍, 천마,

태평만 수력
압록강

강계

공업지구

강계, 만포,

회천, 전천

공적기계, 정밀,

기계, 군수품
임산자원

운봉, 강계,

독로강 수력
압록강, 독로강

안주

공업지구

안주, 개천, 박천, 

피현, 북창, 순천

정유, 석유계열,

제지

안주 유연탄, 중공의 

대경유전

수풍, 안주 및 태천 

화력
청천강

해주

공업지구
해주

시멘트, 제련,

인비료
부포광산 해주 화력

 자료: 통일원, 북한통일연구논문집(1992)을 한국언론인협회(2002) 정리, 재인용

석탄 위주의 에너지 소비와 저질탄의 과다 사용, 에너지 이용 설비의 노후화는 대기 및 수

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오염은 특히 원산화학공장과 문평제련소가 

있는 원산 지역에서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원산 공장 종업원의 상당수가 치

아가 빠지는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5) 액체 화학 연료를 생산하는 만포시 운하공장이 위

치한 별오동 주민들은 전체 주민의 약 40%인 1만 여명이 간염, 간경변증, 간암, 간경화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여성들은 기형아, 불임증, 유산이 잦다는 것이다.6) 함경남도 함주군의 제

5) “환경 보호 잘 되고 있는가” ｢내외통신｣, 주간판 제1101호, 1998. 3. 19. 
6) 1994년에 귀순한 여만철의 부인은 “함흥은 공장이 많아 공기가 서울보다 더 안 좋다”고 증언함.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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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소와 시멘트공장의 분진 공해도 심각하며, 분진에 의한 진폐결핵이나 카드뮴에 의한 ‘이타

이이타이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발생했다고 한다(김정인, 2004). 위 <표 4>는 90

년대 북한의 주요 산업단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단지 주변은 위에서 언급된 질병

들을 포함하여 누적된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남포시, 함흥시, 청진시, 순천시, 개성시, 

단천시, 신의주시, 김책시, 원산시, 사리원시, 평성시, 해산시, 강계시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이 부족한 실정이며, 경제악화로 인하여 추가 처리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70% 이상이 60년대 건설된 산업시설로서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낙후시설이

므로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두만강 상류에 위치한 무산광산의 경

우, 300만 톤의 철정광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320만 톤의 폐석과 370만 톤의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해 많은 양이 두만강과 합류하는 성천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경

향신문, 2001. 12. 2). 

또한 화학공업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재래식 생산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공해방지

시설이 전혀 없거나 미비하여, 대기뿐만 아니라 토양과 수질에도 심각한 환경피해를 초래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날론과 카바이트, 메탄올, 염화비닐, 가성소다, 탄산소다 등

의 생산은 공정전체가 재래식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김정민, 

1995). 북한학자인 류준명과 김석중(2004)의 연구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에 관

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종이생산에서 펄프를 만들 때 리그닌을 분리하기 위하여 목재를 염소처리하는 과정에 

디옥신이 생기며 그로 인하여 식료품 포장종이에서도 디옥신이 감출된다. 금속공업부

문의 마르텐로에서 강철을 만들 때도 디옥신이 생긴다. 디옥신은 가정에서 나무, 석탄, 

중유, 폴리염화비닐과 합성수지를 태울 때 나온다...... 디옥신에 의한 중독과 그 후과를 

미리 막기 위하여 화학공업, 펄프종이공업, 금속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부문들과 

거주환경에서 디옥신 발생 원천들을 조사장악하고 그것을 없애야 하며 생산공정을 현

대화, 밀폐화하고 산생된 디옥신을 정화하여야 한다. 또한 폐설물과 오물을 태울 때 나

오는 가스들이 대기에 방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정화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물소각로

에서는 디옥신의 위생기준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는 것은 디옥신의 영향을 막는 주

요한 위생학적 대책의 하나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북한에서 다이옥신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주요 공업지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피해는 북한의 ‘환경보호법’ 제3장 환경오염

1995. 5. 19.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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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에 관한 조항7)에 의해서 철저하게 규제되고 통제되어야 하나 이러한 법의 실효성에 대

해서도 회의적으로 판단된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산림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

은 연료채취를 위한 농촌과 중소 도시민들의 야산 남벌, 다락밭 건설을 위한 산지개간과 벌

채, 대중국 수출용 목재의 벌채 등으로 보인다(강광규 외, 2002). 통일부(2006)에 따르면 토지

이용을 논밭과 임야로 크게 나누어보면 북한은 1990년과 2005년 대비, 산림 면적에 비해 기

타 면적이 1.9%(2,716㎢)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산림의 감소와 함께 각종 폐기물의 무분

별한 반입과 매립은 북한 토지이용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북한 사회의 경제적 비효율성, 중화학공업위주의 산업구조, 석탄위

주의 에너지 소비, 에너지 이용설비의 노후화, 오염방지기술의 낙후 등은 북한의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북한의 토지이용변화(단위: ㎢)

연도 산림 농지
시가화

건조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 기타

80년대말 91,865 21,434 1,409 5,058 456 1,000 1,442 28

90년대말 86,719 24,128 2,127 6,083 316 1,777 1,501 41

변화면적 △5,146 2,694 718 1,025 △140 777 59 13

자료: 환경부, 2001

Ⅲ. 북한 폐기물 정책에 대한 문헌분석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석탄위주의 중화학 공업과 이에 대한 적절한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낙후는 목표달성 중심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 맞물려 북한의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

키고 있다. 더욱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유럽을 비롯하여 외국의 생활 및 산업 폐기물

의 무분별한 반입과 대만 핵폐기물의 불법적인 반입 시도는 북한 환경오염 피해 뿐 아니라 

7) 제20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가스, 먼지잡이장치와 건물과 시설물에서 나는 냄
새를 가시기 위한 공기려과장치를 갖추며 로와 탕크, 배관을 비롯한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해당 공장, 기업소와 주민구역사이에 위생보호구역을 정하고 거기엔 원
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
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계통적으로 낮추며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 수 없다(환경보호법, 1986. 
4. 9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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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체의 환경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있다.8) 이러한 환경오염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환경오염실태와 폐기물 오염 정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환경오염실태를 비롯하

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나 연구자료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북한의 폐기물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유형의 자료에 대한 문헌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및 북한 학자들의 폐기물 관련 연구와, 둘째, 북한 환경

법체계 내의 폐기물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

하고자 한다.  

1. 국내 및 북한 학자들에 의한 폐기물 연구 

국내에서 진행된 북한연구의 대부분은 탈북자들의 인터뷰에 근거하고 있거나 탈북자가 

직접 기술한 연구들이며, 이러한 연구들 중에도 폐기물정책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정보접근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논문들이 유사한 자료를 인

용하고 있어 북한연구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창석(2001)의 연

구에 의하면 북한 농촌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거의 대다수가 산림 훼손(77.4%)

을 응답하였고, 다음이 토양오염 7.5%, 쓰레기 및 폐기물 오염 5.7%, 수질오염 3.8%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북한에는 일반가정에

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듯하다.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연탄재

를 제외하면 거의 전부가 농산물 찌꺼기이고 연탄재도 농경지에 투입된다고 한다(정유진, 

1992, 박창석, 2001 재인용). 또한 건축물쓰레기도 지방자재의 사용과 기존 건축물의 이전･재
활용 등으로 발생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9) 소, 돼지, 닭 등의 배설물은 메탄가스 

발포탱크에 모아 취사용이나 물을 끓이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활용정책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많지 않아 농촌지역에서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추정된다(박창석, 2001). 

8) 1997년 1월 북한과 대만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만은 향후 2년간 6만 드럼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7천 5백만 달러를 주고 북한에 이전한다. 또 2단
계로 14만 드럼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1억5천2백만 달러를 주고 북한에 이전한다. 1·2단계를 통해 대만은 핵
폐기물을 이전하는 대가로 북한에 총 2억 2,700만 달러를 지급한다. ② 모든 운송은 북한이 책임진다. - 대만
은 대만 내 항구까지만 폐기물 운반을 책임지며 북한 운반선에 선적한 이후부터는 북한책임 하에 이루어진
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방사성 폐기물을 배로 운반해서 영구 처분하는 두 가지 일을 맡게 된 것이다. 또한 핵 
폐기물처리지는 황해북도 평산소재 폐광으로 알려졌다(김영재, 1999).

9) 2007년 6월 한국전력 평화변전소 준공식에 참여하여 개성시가지를 둘러본 바, 생필품이 부족할 정도의 경
제여건을 고려할 때 생활쓰레기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서진 유리창문의 경우 비닐로 막아놓은 
경우가 태반이며 완성되지 못한 채 입주한 건물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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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발간된 논문들 중 환경문제나 폐기물처리에 관련한 연구들은 다음

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박호영(1990)은 “개별적인 공장, 기업들에서 방출되는 부분

적인 생산폐설물량을 분석평가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의 종합적 생산활동과 

배출총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생산물방출결과를 예측할 수 할 있는 행렬

방정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90년대에 오염총량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계량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진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리봉락, 김철만

(1992)은 과거 폐기물 처리는 단순히 오염을 줄이기 위한 단편적인 연구로 진행됨으로써 폐

기물 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적인 오염은 더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폐기물의 사료화, 에너지 연료화 등 최근 재활

용방법의 추세를 설명하고 환경보호와 연계한 무폐기물 생산체제를 계획대상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10) 강옹룡(1997)은 인민들에게 아름답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

해 주기 위한 쾌적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쾌적환경에는 자연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

적 요소, 물질적 요소, 추상적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 사회지표는 주택, 

봉사, 보건위생 등 6개로 구분되며 보건위생에는 버림물 처리장과 정화시설 등 환경관리 지

표를 포함시키고 있다. 김철만(2003)은 도시오물의 수집, 반출, 처리방법에 이어서 오물순환

의 총합이 최소가 되는 오물수송경로와 오물하차장 최량배치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오물하

차장 후보지들을 국토건설 총계획과 도시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입지하되 주민지구에서는 격

리되고, 교통조건이 유리한 도시주변구역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1) 또한 류준명, 김

석중(2004)의 연구는 다이옥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농약의 주요 성분인 테트라클로

르디벤조-파라-디옥신(TCDD)의 생산 공정을 현대화, 밀폐화하고 이미 다이옥신에 노출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볼 때 폐기물에 관한 북한 학자들의 연구가 세계적인 학문적 추세에

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이미 90년대 초반에 폐기물의 사료화나 에너지화에 관

심을 보였다는 점, 환경계획이라는 큰 틀 속에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되지만, 아직 폐기물 처리의 미비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

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북한의 폐쇄적 사회체제와 함께 경제난, 식량난 등

10) 이들이 제시한 계획대상지역의 특성에 맞는 페기물처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계획대상지역내에서 나오
는 폐기물의 종류, 질, 량의 시공간적분포를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2) 계획대상지역의 폐기물 처리실
태와 경제지리적 특징, 자연지리적 조건을 조사한다. 3) 현존 및 전망적으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이용가
능한 폐기물을 현존 및 전망 생산기업소들의 원료, 연료로서 이용하기 위한 경제부문별 균형표를 만든다. 
4)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소들의 성격, 수와 능력, 위치를 결정한다. 5) 자원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처리된 
폐기물을 오염이 생기기 않도록 대책을 세운다(리봉락 외 1992).

11) 김철만(2003)은 오물수송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하기 위해 도시중심구역과 인구밀도상 무게중심을 이
용한 방사선균등분배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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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겹치면서 소위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찾아 

볼 수 있지만 정책적 대안으로 실제 집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2. 북한 환경법과 폐기물 정책

1986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환경법에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폐기물 관리의 제도화를 위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 3장 환

경오염방지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19조는 환경오염을 예방

하는 것이 국가 및 공민의 의무임을 규정하고, 20조는 오염발생기관의 정화설치 및 유지관리

를 의무화하고 있다. 23조는 일반폐기물처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규정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나뭇잎과 오물을 도시주민구역과 주요 도로주변에서 불태우지 말고 정해진 

곳에 모아 처리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26조, 28조에서는 해상에서의 

오물폐기 특히 기름, 오수, 오물폐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안주변 시설에 대해서도 정화처

리시설의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9조는 산업폐기물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물의 침전지, 정화장과 오물, 공업폐설물의 처리장을 바

다, 강하천, 호수, 저수지와 먹는 물 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정하여야 한다. 박토장, 버

럭장, 저탄장, 연재 및 광재 처리장은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꾸리며 다 리용한 뒤에는 

흙을 덮어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과 관

련하여서도 32조에서 방사성물질 취급 기관은 “방사성 기체, 먼지, 버릴물, 폐설물에 의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려과시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 아래로 낮

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4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45조에서 공해감시 

측정기관들의 역할을 명시하고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물, 공업폐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있으며, 제 5 장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www.unikorea.go.kr/). 

이상에서 논의된 환경보호법과 시행법령에 의하면 북한정부는 공장과 기업의 폐수･하수

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강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공장과 기업에 “오염자 부담원

칙(Polluters Pay Principle)"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UNEP보고서(환

경부 역, 2004)에 따르면 북한은 폐수･하수 처리에 필요한 비용투자가 미비하고 물 관리가 제

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자원, 특히 대동강이 오염되어 그 수질은 최소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해가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자원의 산성화를 막고 토

지를 비옥하게 하기 위해 처리과정을 거친 고형화된 하수(solid sewage)와 석탄 찌꺼기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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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으며, 도시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침전 찌꺼기 또한 도시 근교 농경지에서 대

체비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쓰레기와 하수의 처리가 불완전하여 처리과정에서 2

차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외에 폐기물 재활용정책으로는 소비품의 극심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8‧3인민소

비품생산운동’을 들 수 있다(통일원, 2000, pp. 274-5). 이 운동은 김정일이 1984년 8월 3일 평양

에서 열린 경공업제품전시회를 방문하면서 각 공장･기업소 내에 가내작업반을 확대･조직한 

것으로 유휴자재나 폐품을 활용하여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 이를 각 구역의 직매점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하도록 지시한데서 시작되었다. 일종의 소비재생산 증대운동인 ‘8‧3인민소비

품생산운동’은 생필품 부족현상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권장되고 있다. 

Ⅳ. 북한 폐기물관리에 대한 탈북자 인터뷰

위에서 논의된 연구처럼 북한의 환경이나 폐기물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탈북자 

인터뷰를 근거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도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자 보호･지원 단체 등

을 통해 파악된 만 18세 이상의 탈북자 15명을 대상으로 2006년 7-8월 동안 북한의 환경오염 

및 폐기물 실태에 관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13) 이들 중에는 북한과학연구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 북한의 환경오염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

다. 질문은 총 7문항으로 거주 지역, 생활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비용, 기타 폐기물의 처리 방

법과 처리시설의 유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해결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전문가 인터뷰 3부와 일반 인터뷰 12부로 나누어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참

조).  

전문가 그룹으로 분류된 응답자들은 탈북 이후 우리나라에서 환경정책을 전공하거나 관

련 분야에서의 경력을 가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이다. 북한에서의 거주 지역은 함경북도 

무산군, 평남 순천, 남포 등 농촌 혹은 소도시였는데, 거주 지역에 따른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방법 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극소량의 

음식물 찌꺼기와 생활 오물, 무연탄, 목재 등의 연료 탄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극심한 식

량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농업생산을 위한 

12) 평양시에서만 연간 42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 중 일정부분은 처리 시설을 거쳐 평양 근교 농경지
에서 비료로 사용되고, 대부분의 미처리 고형폐기물은 도시의 공터에 트럭으로 버려지고 있음(환경부 역, 
2004)

13) 탈북자들은 신분보호를 위해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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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사료나 식물의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밖에 의류나 가정에서 사용되

는 냉장고, TV, 라디오, 기타 가전제품 등의 생활폐기물 역시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발생한

다고 하여도 분리수거 및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부품별･개별적으로만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황해북도의 

도시지역 아파트에 거주했던 남성 탈북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아파트 주변에 생활쓰레기 배

출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나 배출양은 극히 소량이며, 공장으로부터 대량으로 배출되는 산업

폐기물 및 유해폐기물 등은 인근 강가나 도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생활폐기물

보다는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가 극심함을 언급하고 있다. 

폐기물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에게 처리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쓰레기종량제

를 실시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며 구역행정단위에서 생활

쓰레기 운반비용으로 각 지역 (인민)동장 등이 일부분을 비공식적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한

다. 즉 차량운행비 명목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일부분을 지역 주민이 부담케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운전기사는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거나 시내외곽으로 싣고 나간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지역이나 지방도시의 경우는 처리비용 없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표 6> 생활폐기물에 대한 탈북자 인터뷰

질  문 인터뷰 내용

거주 지역 대도시: 2명, 지방･농촌: 13명

나이 20-30대: 12명, 31-40: 1명, 41-50: 2명

성별 여: 7명, 남 8명

교육수준 중등학습과정: 2명, 고등학습과정: 10명, 학사학위 이상: 3명 

가정생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유형
극소량의 음식물 찌꺼기, 생활 오물, 무연탄 등 연료탄재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가축사료, 퇴비, 가전기기 등은 부품별 재활용, 또는 주변 

지역에 무단 방치, 분리수거 개념 없음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 부담 처리비용 부담 없음 (지역 동장 등이 운반비용 일부 지불하기도 함)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소각 또는 

매립)
공터나 공공장소에 모아두었다가 농촌지역으로 반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유해가스로 인한 각종 호흡기 질병, 수질 오염, 위장병, 치아질병 등 

북한의 환경오염 수준 및 원인 환경오염 수준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부재.

14) 이외에도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폐플라스틱수지, 폐기처분된 파친코 기계, 냉장고-TV-컴퓨터 등의 폐전자
제품, 건설기자재를 소각하고 남은 재가루, 심지어 폐차 처분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엔진 오일 등도 반입하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잠재적인 환경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영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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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흰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북한 황해북도 도시 아파트 주변

의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이다. 생활폐기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분리수거나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위 사진에서와 같이 

주변의 공터나 공공장소를 활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두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다. 소각 및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지나 처리장이 적고, 도시주변의 생활폐기물은 지정장소에 

수집된 후 지방 또는 농촌지역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폐기물 오염문제는 도시보다는 오

히려 지방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 북한 도시지역 아파트의 쓰레기 배출장소

    자료: 황해북도 탈북자 제공

비록 폐기물 발생양은 적지만 거주 지역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기타 유해한 

산업 환경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황해북도 도시

출신인 탈북자 김 모씨는 거주 지역에 시멘트 공장이 자리 잡고 있어 시멘트 먼지와 분진 등

으로 호흡기 질환을 겪었으며, 송림시의 경우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한 가스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공장에서 발

생된 시멘트 가루 등의 분진이 가정에도 뿌옇게 쌓이고 코나 목 등의 호흡기에 장애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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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라고 한다. 평남도 남포지방의 남성 탈북자 이 모씨(50세, 전 북한

과학연구원)의 경우는 남포대학시절 안개가 끼는 날에는 남포제련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유

해가스 등으로 온 시내가 자욱한 먼지로 뒤덮인 적이 많았고, 함흥 비날론 공장 주변에는 공

장에서 가동되는 기계 등의 시약 냄새로 주변 지역 일대에서 호흡 곤란, 기침과 구토 증세를 

보이는 주민도 상당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함경북도 무산군에 거주하였던 여성 탈북자 엄 

모씨(46세, 현재 우리나라 A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전공 중)는 자철광산 지역의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식수가 오염되어 위장염, 치아질병이 확산되었

고 이러한 오염이 노약자들의 관절염과 피부염 등 각종 신체 질병들까지 유발하고 있음을 지

적하였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즉 음식물, 의류,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 피해는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대규모 공장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유해한 산업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으로 분류된 응답자들은 현재 탈북자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15)의 학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 12명의 남녀 구성비는 동일하며(각각 6명), 대도시 2명

을 제외한 10명이 농촌과 지방출신으로서, 평균연령은 23.5세이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이다. 일반인 응답자들은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오물과 폐수 

그리고 난방 및 취사 등에 이용되는 석탄과 나무 재가 주를 이룬다고 답변하였다. 일부 플라

스틱류나 의류 등의 생활용품이 버려지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고 음식물 쓰

레기 역시 많지 않으며 대부분 가축 사료 및 농작물의 퇴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인

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생활폐기물의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환경오염

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으며 처리방법과 과정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30세의 한 남성 탈북자는 “북한에서는 환경오염이라는 개념

조차 생소하며 관련부처나 기관 등에 의한 활동도 본 적이 없다. 또한 주민 개인들의 생계난

과 국가경제가 쇠약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환경오염 예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

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이 북한의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나, 일부 생활폐기물이 특별한 

처리과정 없이 거주 지역 인근에 방치되거나 무분별하게 매립되고 있어, 생활오물과 폐수 등

을 처리할 하수시설의 개선과 석탄재 등의 연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지나 소각장 

등 관련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5) 탈북이후 탈북자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북한에서의 학력과 상
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이수한 학습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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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환경친화적 폐기물관리정책의 전파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법은 2원화 - 1원화 - 세분화의 단계를 밟아왔다. 폐기물 문제가 심

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중반까지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보전

법’에 의하여 이원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리체

계가 통합되어 일원화된 이후, 다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분법화함에 따라 법률체계가 세분화･전문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해설 2004. 08. 11)16). 이에 반해 북한은 환경정책이라는 큰 틀 내에서 페기물관리가 한 부분

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실효성을 가진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법정

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환

경보호법’을 채택하면서부터이고, 그 이후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구해 

왔다. 북한은 1995년 10월 총5장 55조로 되어 있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제정하면서,17) 

환경보호법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고 할 수 있다(내외통신 종합판 58, 

1995: 242-243).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지와는 별개로 외국으로부터 생활 및 산업 폐기물을 수입해서 매립

하고, 1997년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을 수입하려고 했던 사실은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한다

고 하더라도 환경보호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박수혁, 2001). 현재 

북한은 총체적으로 경제와 산업발달 수준이 낮아 환경오염 및 예방에 대한 실천적 의지나 여

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 

폐기물 등이 특정 처리시설이나 여과장치 없이 방치･배출되고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해 무방

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및 한국은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환경

친화적 폐기물관리 정책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우선 폐기물관리정책의 첫 번째이며 가장 중

요한 원칙인 폐기물발생 방지정책은 북한의 경우 생활폐기물보다는 생산현장에서 적용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18) 북한의 모든 생산시설에 청정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개

성사업단지만이라도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운영하도록 한국정부

16) 현재 우리나라는 폐기물을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폐기물 관리법
에 근거하여 처리･관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
고, 모든 국민은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도
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국가의 폐기
물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17) 이 시기에 정비한 환경관련 법규는 동년 7월 ‘수산물법’, 1997년 ‘물자원법(5장37조)’, ‘자연지역 및 기념물
보호법’, ‘바다오염관리법’, 1998년 ‘토지 및 환경보전관리법’ 제정 등이 있다(정회성 외, 1996).

18)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며, 재활용률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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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업체의 청정기술 확산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19) 이러한 의미에서 정회성 외

(1996)가 제시한 “환경보전형 경제협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20) 둘째 안전한 

폐기물매립지와 소각시설의 건립 및 운영이 절실하나 이는 한국과 국제환경기구의 협력 하

에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학술교류 및 환경단체 등의 민간교

류를 통해 북한 폐기물 발생 및 관리정책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를 파악하며, 폐기물관리에 대한 기술 및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 학자들

의 공동세미나 개최, 학술서적 및 관련 논문DB의 공유 등은 폐기물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지

식을 전파･확산할 수 있는 좋은 경로가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의 폐기물관리정책은 오염의 사

전예방과 사후정화라는 환경정책의 큰 틀 속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학문적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원조정책보다는 비정

부기구 또는 학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정확한 북한 폐기물자료를 구축하고, 환경정보를 공유

하며 나아가 청정기술을 전파하는 협력단계로 관계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개성 평화변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여 개성지역을 시찰한 학자들은 북한의 현재 

경제 상태를 1960년대 남한에 비유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의 부족과 장기간의 

영향부족으로 인해 평균 신장이 한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수단으로 대부분의 주

민들은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었다. 수세식 화장실도 물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 하

지 않았으며 점심식사 도중 세 번의 정전이 발생하였다. 개성이 북한에서 평양 다음으로 발

전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의 환경이라면 북한의 다른 지역은 훨씬 더 열악한 수준임

을 짐작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환경레짐은 환경오염을 제품의 생

산비용으로 내재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패러다임 변화와 북한의 개방경제정

책이 결합한다면 환경오염 유발산업이 북한으로 유치될 가능성은 확대되고, 더불어 북한이 

국제적인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할 개연성도 높아질 것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중국과 고도 성장기를 지난 한국 사이에서 북한이 틈새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요인도 

분명 존재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협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

환경기구와 한국은 환경오염의 피해가 당해지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환경적으로 

19) 현재 개성공단에는 (주)신원, (주)삼덕통상, (주)문창기업 등 다수의 의류, 신발 제조업체가 입주하여 공장
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기본적으로 2005년 2월에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대기환경관리준칙'에 의거
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북한측 해당 관리기관에 폐기물 수거를 의뢰하기도 하고, 각 업체
마다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소각장에서 봉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www.nktech.net).

20) 남‧북간 경제협력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
하며 북한으로 진출하는 남한기업에 대해 남한수준의 환경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북한의 심각한 식
량사정과 농업문제를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영농기술의 개발협력, 산림녹화사업에의 협력과 지원, 토질개
량 기술개발과 자금지원 등도 주요한 협력방안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에너지관련 기술과 
산업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산업과 기술이전도 적극 추진한다(정회성 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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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산업의 입지와 시설 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경제 협력체제를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북한정보에 대한 폐쇄성과 자료접근의 한계로 인해 단편적인 언론보도, 국제기

구의 보고서, 소수의 북한전문가 기고논문과 탈북자 인터뷰 등 패치워크식 접근을 통해 북한

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가 분석적이기 보다 기술적이며, 

결론 또한 규범적인 제언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첫째, 

정보접근성이 현재보다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 산업단지 주변의 역학조사를 통해 환경오염

과 주민질환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황에

서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현재 상황은 쿠즈네츠 곡선의 어느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쿠즈네츠 곡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지? 셋째, Bullard가 주장하는 환경부

정의(environmental injustice)21) 즉 ‘빈곤층을 포함한 소외 계층이 환경 위험의 영향력을 불공

평하게 받는다’는 글로벌 사례로서 북한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국제적 조치나 규범

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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